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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향 가득한
동네 변호사 카페

 법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. 우리 삶을 둘러싼 대부분

의 것들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제한된다. 하

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이 가진 이미지는 쳐다보면 목이 

아플 정도로 높은 담벼락과 비슷하다. 법률을 다루는 직

업인들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, 특히 직접 의

뢰인과 만나는 변호사조차 마찬가지다. 이는 ‘사’자 직업

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더불어, 변호사와의 만남은 곧 소

송과 재판, 사건과 문제라는 부정적 연상 때문이다. 

유 료  상 담 으 로  필 요  없 는  소 송  막 아

 ‘동네 변호사 카페’는 이런 고정관념에 슬며시 반기를 

든다. 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한 서초동이 아닌 경기도 의

정부에, 카페와 동거하는 법률 사무소. 말만으로는 쉽게 

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지만 생각해보면 부자연스러운 구

석도 없다. 이미연 변호사와 카페 운영자 이세나 씨 자매

의 시작도 그러했다. “그동안 (공부하느라) 지긋지긋하게 

가고 싶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오고 

싶은 공간이었으면, 카페같이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

다.”는 언니 이미연 변호사의 생각에, 손재주가 좋은 동

생 이세나 씨가 자연스럽게 동의한 것이다. 의정부라는 

지역에 터를 잡은 것도 자매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

다. 틀을 깨려고 억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. 

글  박한나 자유기고가 / hanna_p@naver.com

법률 사무소의 문턱을 낮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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✽�‘서민을 위한 동네 밀착형 변호’를 소망하는 이미연 변호사

   스스로를 동네 변호사 ‘동변’이라 칭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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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인지라 시장 

입구의 오래된 건물이라 해도 입구에 들어서면 알 수 없

는 긴장이 인다. 하지만 2층 카페 문을 열자마자 코끝으

로 전해오는 은은한 커피 향과 달달하고 고소한 빵 냄새

가 이내 걱정을 앗아간다. 게다가 사무장도 없는 1인 사

무실이다 보니 예약만 하면 거추장스런 절차 없이 이 변

호사와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. 다른 법률 사무소에 비하

면 문턱이 낮다 못해 거의 없는 느낌이다. 

 대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된다. “예전에는 상담이라는 

것 자체에 법률적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. 상담은 수임

으로 가기 위한 단계였죠. 결국 사무장이 수임을 종용하

는 식으로 끝나고요. 하지만 요즘에는 상담 자체로 문제

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.” 유료 상담으로 필요 없는 

소송을 막고 개개인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

다는 것이다. “그런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지는 것은 현실

적인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법률 상담

을 진행하거나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요?”

3 년 의  시 간 ,  나 비 효 과  기 대

 이렇게 흔치 않은 길을 ‘동네 변호사 카페’가 걸어오

면서 흐른 만 3년의 시간을 이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할

까? “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지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

아요.(웃음)”라며 “계속 고비는 오는 것 같아요. 직장인

들처럼 3년마다 오는 고민도 있고. 1년이 지난 후부터는 

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”라고 평가

를 유보했다. 이 변호사의 고민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‘동

네 변호사 카페’의 행보도 아직 진행형이다. 그 걸음이 당

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나비효과가 

되어 나타나길 기대한다. 

✽동생 이세나 씨가 전담하는 2층 카페, 조용하게 흐르는 음악과 맛있는 냄새가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


